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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헌>

<국 요약>

I. 들어가는 말

 철 체계이면  통  법이자 생 계  도   마 는 

요  거  역  지속해 다. 근  이  는 이지  것이 없

 도  지 인 향  했다.1) 이런 닭  계   향

계를 고찰 는 일   직  향과 구체  이  평범해질 우 가 

있다. 작가  작품 계에   이해  생 를 러싼  추 는 법

에  그 평범  극복   있 리라 다. 냐 면 인 향  역시 

개인 역에  미  결  보 고 있고 작품  연결 어 독특  미망  거

* 이 논  2007 도 국 진 재단 지원사업에 해 연구 었 (KRF-2007-551-A00103).

** 동  강사, 국  공(sirapp@hanmail.net).

1) 승, ｢  계  , 계승, 극복｣, � 동 연구�, 29집(1994), 274쪽. 지식인에 

있어 는 객  지식체계  미 외에도 사고 식과 생 태도에 향  미 는 지식 이

 식구조  자리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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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고 있  이다. 조 후  지 자들  에  강고  집착  근  

입에 많  불  래했지만 식민지  과 에  시작  근  입  막 내

지는 못했다. 이런 과 에   민족주  계열과  게 었고 근

작가들  계 역시 이  사  경향  분   있다.

베버에 르면  일체  이상 이 결여  조건 인 실 과 실

 리이다. 그는 동양  주  원, 실천  합리주 ,  주 ,

효  는 가족주  명 다.2) 특히  주  경우, 시 변  에

 자가 어떻게 변 는가를   있는 이다. 통 동양사회  

자들  지식과 양  통해 그들이 가장 소 게 여 는 사회  지 를 

보 다. 양과 품 는 지속 는 습에  이며 종 목  자 에 이르

는 것이었다. 이런 과 과  사 는 근  변  사회에  갑자  변

  없었다.  양이 자들에게는 요  지식이었  것이 근 사회에

는  사회  역 에 심이 놓이고 작가군이 는 것  분

는 도 다. 이런 변 에  볼  있듯이  사 는 시  함께 변모 는 

양상  지만 근본 사 계에  크게 변 는 것  없었다고 평가   있다.

장이 이라는 독립  역  분  , 장가에 포함  주 이상

룡, 조인  등 이들  철  사  훈   이다. 그럼에도 불구 고 

주는 일합병 이후 근 계  식  변 시  새 운 에  개  입

장  고 면  주체 인 독립  해 행동 는 지식인  이 었다. 조인

 경우, 보 인 마  개 도  이 고 남  차별 없는 평등  에  실

천  인 이다. 단  일가 척들이 부분이나 이들이 변  계를 용

고 새 운 를 울  있는  마 는 일  장  실천 다. 일도

는 이 에 쓸리지 면  민족 주체  심에  계  보인다. 해 공

간에  좌ㆍ우익 갈등이 첨   역사 인 시각에  당시 를 보는 객 인 

입장도 견지 다. 이런 그  계  일  징용과 공출 등 잔인  식민 책  

장  작품  구체 는 일  연결 다. 이들  장  통해 인 통  

 다.

2) 태국, ｢막스베버   국사회｣, �사회 이 �, 3집(2003), 6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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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개인  요  신  보  지식인, 장가 그리고 작가, 이들

 경향 가운데 나는 민족주  계열    있는 것이다. 개 에 지 

고  나 가 단 , 양  지내  등 변  실에 주체  처 다. 외

에 존  독립에  지 고 민족 심  주체 인 독립에 강  미를 

었다. 편   신 자가 니라 연  자, 그리고 변  시 를 인

고 근 라는 미지  에 스스 를 면 노출시킨 용  있는 자라고 명

  있다. 이들  어내는 공통  지식인이면  근  변 에 몸소 

뛰어들어 독립운동, 사회운동, 운동  이 어낸 각자  모습이다. 시 에 부

고 극  사를 며 생 계를 변 시 내 지 다. 개  

워 지 고 스스  그  택 여 걸었  사람들  장에는  사

가 어떻게 용 었는지 살펴보  다.

II. 수 치인(修己治人)의 의리ㆍ 을 펼치는 문장

� 주 고�에는 근  자  신 이 시 변  함께 변 해가는 양상

이 잘 나타난다. 퇴계 이후  개  리  질 를 그  독  

 지식인들에게 근 라는 사회  변 는 매우 생경 거나 불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고 주 이상룡  계인식   차  큰 변 를 맞이 다. 일

식민지  단계에  장 쟁  과감 게 택  과  나는 일합병 이후 만

주 이주를 통해 장 쟁과 독립   희생 인 삶  택  것이다.3) 변 는 

시  역사 에  개인  이해 계에 들리지 고 공동체를 택했 며 명분

과 에 충실   걸었다. 특히 그  근 에  이해는 ｢자 도 ｣에 잘 

나타나는데 “법에 복종 고 약속  지키는 것  명  자 이고 公  해 고 私

를 도모 는 것  야만 인 자 ”4)라고 리 다.

이상룡  계인식  탕에는   독  통 생 가  있다.

, 양명 , 불  등  리  이외  에  타 이 강  퇴계 이후  

3) 조 , ｢近代化期 嶺南漢學者  思想動向｣, �모산 보�, 12집(2000), 205쪽.

4) 이상룡, ｢自由圖說｣, �券之五�, �石州遺稿(1집)�(고 출 부, 1973),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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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 향  나 국권상실 에  인식과 사  향  

검 고 과감  변 를 이룩 다.5) 이상룡  사 가 근  변 에도 

게 통사  조우  것  동사상에  찾 볼  있다. “ 도라는 것  동

 도이다. 늘이 사람  낼 에는 본래 평등 나 불평등이 생  것  사람

이 그 게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 도 포함시킨 사상이  동지도  구

체  미  었다고 명   있다.6) 그  생각  변 는 계 여러 나라

 근 를 이해 면  가능 게 었    있다. 사회  권리는 시민 각자  

상 합 를 통해 이루어질  있는 사회계약이며 이것  동  도를 닮  있  

고 있었다.

주  경우 국주 , 군국주  항담  동사상이 자리 다. “

도라는 것  동  도이다. 늘이 사람  낳  본래 평등 나 불평등이 

생  것  사람이 그 게  것이다.”7) 동사상  양 침탈 에 놓인 국  

강건 게 지 내고자  강  생각  공자  진  도를 찾 가는 것이

다. 이상룡  “국가도 없고 계 도 없어 쟁과 립에  는 참 가 근  평

운 계며 인종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평등  사회며 나 가 는 가족도 사

사도 있   없는 공공  계며 인  사랑이 동 에게 지 미쳐 불행과 고뇌

가 히 사라진 태평극락 계”8)라고 보는 강  사상  꿰뚫고 있었다. 구

 나키즘과 매우 사  사상  개인과 공동체를 우르는 평등 계  추구

를 목  함    있다.

이상룡이 식민  단계를 감 고 장 쟁  통  병운동에 극  참

여  행 는 불행  국운 에  명분  철 히 실행  신  명 

가능 다. 이런 지식인  마 단 에  양 는 일  쉽지 데, 그 향 계

를 살펴보는 일  통해 마  생산, 지식  계승과 통  용 등   

 있  것이다. 인 사명감과 책임감  변  시  에 도 지속  

5) 원재, ｢ 주 이상룡  실인식과  실천 ｣, � 늘 동양사상�( 원, 2004), 384~385쪽.

이상룡 등이 체  주자 자에  개 자  사상  향  감행 는 시  실에  

주자  식  계를 감  이후이다.

6) 동독립운동 (편), ｢廣義｣, � 주 고( )�(경인 사, 2008), 472쪽.

7) 이상룡, ｢答宋穉鞏 基植｣, �石州遺稿�(고 출 부, 1973), 137쪽.

8) 일, ｢송 식  � 신 �에  연구｣, � 국사상과 �, 41권(2008),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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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  심에는 가 식에 탕    신 이 있었다. 근  

에  구지식인들이 보여  신 과 명분 있는 행동  ‘입지’  신  드러내는 것

이다.9) 그리고 이들이 결 같이 자 이나  독립  이루고자 했  신 에

는 국 근  실 가 거울이 었  것이다.

 사  훈  독 에  찾 볼  있는데, 는 과 에  매우 

요  미를 갖는 독 계를 통해 ‘인’, ‘ ’  신이 어떻게 체득 었는지 살펴

본다. 독 법  러   구( )에게 평소 생각  들 주는 작품에

 주 이상룡  이는 가 부족  걸 염 해야 는 것이며  원래 

재주  높낮이 는 상 없는 것이라는 생각  일러 다.10)  일상생 과 공부

(道)  계를 구분 지 말며 결같이 라는 도 다. “道란 일상생 에  

마 히 행해야  도리인데 경에 거 다(居敬)고 는 것  이런 마  일 게 

는 것이요, 이 를 궁구 다(窮理)는 것  도리를 지 미루어 실행 는 것이

며, 독 란  사람들  도를 찾  름”11)임  말 다. 공부 는 를 일러 

“ 헌  종자”12)라 히며 참외를 심 면 참외가, 복 를 심 면 복 가 나는 

것이니 책 읽는 일  게 리 지 말 것  당부 다. “독 라는 것이 자만 익힐 

것이 니라 드시 모훈(謀訓)  익히고 리를 게 익 야 니, 그것  심신

 르는 천  삼고 국가에 쓰임이 다. 그  에 (先儒)들  그것

 격   단  여겼다.”13) 이 게 지 면  만권  읽어도 보탬이  

것이 없다고 단언 다.

공부를 통해 득 게 는 지  계를 소개 는 에는  엄 과 실

천  요  강조 고 있다. 식   드러내는 시 ｢지행｣  계에는 

“행  면 이 지 고/ 지 못 면 행함이  /  행함  시작

이고/행함이란 이 ”(不行知不徹/付知行不中/知乃行之始/行爲知之終)라고 

여 지행합일  계를 다시 면  는 것과 실천 는 것  계에  이

9) 이장희, ｢조 시  상｣, �古文化�, 53집(1999), 51쪽. 신  엇보다도 ‘立志’에  롯

다. 가 立志 즉  우지 못 면 나 갈 향감각  잃게 다.

10) 이상룡,  책, �券之一�, 4쪽.

11)  책, ｢答宋穉鞏 癸卯｣, �券之四�, 138쪽.

12)  책, �券之四�, 143쪽.

13)  책, ｢答孫童子相翼 丁未｣, �券之四�,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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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헤 리도  인도 다.  다는 것  행동과 실천이 있   가

능해진다는  가 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에  요  계  

는 식  통 인 자들과 다를 것이 없 며  이러  계 이 독립  

 쟁 인 삶  이어진 것임    있다.

그 외, 독   시 몇 편  살펴보면 책  통해 심신  단 면 신

과 사 도 어진다는 것  깨우   있다. ｢ 등｣  책읽 를 게 리 지 는 

작가  독 계  그 자 를 잃지 는 경계심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책

는 내 마  게 고/등불 는 내  게 ”14)라 여 독 를 지속 고

자 는 마  담 다. ｢극 월｣  틈   달  책읽 를 쉬지 는 

작가  모습  게 그 볼  있는 이다. 에  읽다가 등불  름

이 다 떨어지자, 틈  “  달 이 잘게 부  쏟 지니 그  늘이 끼

는 사람  는 운  는다.”15) 독 에  신과 자 가 그  

드러나면 도 미감이 탁월  장이다. ｢야독｣  새벽이 도  책  읽는 풍경  

담  작품   말 과 신근  생각 며 새벽 지  읽는 내용이다.16)

사람 이를 쓴 시를 보면 결연  장 쟁  삶이 거울처럼 나타난다. �평담

고�를 읽고 차운  시에는 “사람이 만  장인 것 /마  이지 체 

이 니지/진실  사람  마 이 없 면/사람이라는 이름  히 얻  것이지/이

미 사람  마  갖추었 면/마 히 사람  체를 실천해야지”17)라 여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어떠  것인가를 잘 드러내었다. 만주이주를 결행 면  주자  

계  훈 이 갖는 계를 토 는 시가 있다. 인 논쟁 속에  변 는 

시 를 읽지 못  자들  계를 지  내용이다. 독 자체  부 보다는 변

 실 계  몰이해를 지  이다. 십 간 읽  공맹 에는 게 

리를 분 해 고 있 나 사람  입  것이 부 럽도  별 변 가 없다고 썼

는데 이것  공맹  자체를 부 는 것이 니라 근 사회를 라보는 식변

 요  주장 는 이다.18)

14)  책, ｢書燈｣, �券之一�, 3쪽.

15)  책, ｢隙中月｣, �券之一�, 3쪽.

16)  책, ｢夜讀｣, �券之一�, 8쪽.

17)  책, ｢閱平潭遺稿 敬次讀心經有感韻｣, �券之一�, 15쪽.

18)  책, ｢偶吟｣, �券之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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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에 이른 몸  나라를 떠나 만주에 자리를 잡 며 추 를 겪는 과  말 

못  불편함이 있었다. 주  시를 모  �권지일�  작품 곳곳에  그 실상이 드

러난다. 사십  함께 지낸 간  러운 이별이며, 이 추워  몸이 얼어붙

고 잠   잘  없  도  상황이 그  있다. 회인  북쪽 산  집

  거   침상  얼어붙고 솥단지는 싸늘 고 부엌에 군불   없

었다. 이 듯 풍찬노  시간이 시작  시  주 이상룡  신 계는 욱 

장 고 있었다. 남들과 달리 추운 북쪽 만주에  살 가는 일  몸이 우나 

마 이 편  이라고 히며19) 고 과 추  에  웃  신

도20) 는 놀라운 지를 다.

겨울  추 는 찍  도인데 풍지나 창  라  종이가 람에 버릴 

도21)이니 만주  겨울추 는 이미 49 인 이상룡  욱 힘들게 다. ｢거국

｣  장  각  나라를 떠나며 남 있는 사람들  향해 지는 말이자 스스

 다짐  담고 있다. ｢이십 일도강｣  째 시는 리가 베어지 라도 릎 

꿇  종    없다는 결행  이  명분, 변   없는 각 가 드러난다.22)

만주생  담고 있는 작품 ｢원조｣에는 쉰다  맞이 는 날 침에 고향 떠난 

객  러운 를 담  회고에 어든다.23) 이국살이  조상  모신  찾

지도 못 고 추  고  나날  보냈  것이다. 일  식민지가  도를 

고 쓴  작품에는 궁 는 떨어지고 국주  겁탈이 산 를  들

이며 들  참히 죽어나가는 시  이  개가 슨 도움이 었나24)

라며 자조 인 마  드러낸다.

만주에  독립   여러 동  는 에 쓴 들  통해 주  생각  

탕과 신  헤 릴  있다. 독립군이 청산리 에  승리  뒤, 일  간

 행 를 담  시에  청산리  승 보를 들  쁨  담  작품이나 승  

쁨도 잠시 군졸들이 모  흩어진 사실에 가슴 다.25) 면, 청산리 에 

19)  책, ｢曉起口占示賁西丈｣, �券之一�, 25쪽.

20)  책, ｢次金賁西贈李溟坡韻｣, �券之一�, 28쪽.

21)  책, ｢冬夜無眠｣, �券之一�, 32쪽.

22)  책, ｢二十七日渡江｣, �券之一�, 25쪽.

23)  책, ｢元朝｣, �券之一�, 27쪽.

24)  책, ｢次金賁西贈李溟坡韻｣, �券之一�,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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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  일 는 양민 지 살 는 일  지르는데 청산리  승리

는 달리 벌어진 실에 해 분노를 삼 다. 일본군이 연 , 훈춘 등  지나는 

에 를 여 동포들이 많이 죽었고 시가지가 통 잿 미가 었다.26) 입  것

도 없고  것도 없는 독립군이 러시   건 가는 편지를 보고 얼어붙  

산  지만 늘이 심 지  거란 간  원  담고 있다.27)

｢만주 사｣는 열여  편  이루어진 연작시  신 강습소를 열어 군사훈 과 

 가르 는 내용이다. 일   해 실  키워 천황과 겨루 고 다.

8  시간이 른 뒤에는 소 ( 등 시 )이 른 곳에 이르 고, 추(鄒)

에   갈면  같  군사를 양 다. 부민단(扶民團)  립 여 통합자

를 이루 도 다. 자  명분  이주자를 통솔 는 책임자  입장에 는 

공사를 엄격 게 구분 다.  일   해 계를 조직 나 고자가 있어 

리 자체가 쉽지 다. �장자� ｢거 ｣편  읽 며 회계출납  근본 를 찰

도 다.28) 가난  이주민들  산간경작이 도  들어 산  갔 나 풍

토병  많  사람이 죽게 다. 이 듯 만주에  생  특  후  토질  

차이  많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 도 다.

이상룡  장  삶  직  담 내는 데 역 이 있었다. 인상 인 자연

풍경  다룬 작품에 도  목  이 추구  도  계  연결 다. 일

합병 이  장  자, 종손,  등  사회  지  명분이 연 에 

어 인격 에  나 가는 과  해   있다. 이 듯 통사회  장  

리를 는 일이 심에 놓여 있었다. 이상룡이 과거시험   시

에 시는 독 를 돕고 펼쳐내는 창이 었 나 일합병과 만주이주 이후 독 는 

지를 고 결행 는 다짐  자리가 다. 이  인 명분  독립  

 실천 인 운동  구체 었다. 시 쓰  독   리해 보면 독

 창작  나   없는 구조  인식 다. 독 시 가 창작  일상  

이어지는 매개역  했 며 이 이 동시  이 지면  장 쟁  불사  

25)  책, ｢聞靑山一捷後 我軍散亡殆盡｣, �券之一�, 32쪽.

26)  책, ｢聞日兵所過燒殺 延琿等地盡化灰燼｣, �券之一�, 32쪽.

27)  책, ｢梁白堂圭烈書來 言我軍自敦化轉向俄領地｣, �券之一�, 33쪽.

28)  책, ｢自新契內 置株式新成號 頗希進展 一經敵劫 盡歸水泡｣, �券之二�, 42쪽.



경북 북부지역 근 자들  통  사  신  변 양상  367

실천 인 계 에  장이 놓여 있었다.

III. 덕 함양(德性涵養)과 생 개 을 육하는 문장

� 독경편�  양조  집 인 주실마 에  마  청   해 만

든 재  가장 우 시 는 내용  조 사회를 지탱해  이  목 를 

고스란히 지속 고 있는 것이다.29)  근 사회  변  실  부분  

담고 있 나 생 과 상식   해 인 양   요소 다. 변

는 시 에도 불구 고  것  통  다  에게 달  지가 뚜 게 

드러난 자료라고   있다. 사본  목차에는 질 를 가장 자리에 놓

며 그  사  개  몇 가지  보태고 있다.  가 를 상식  

에  구체  분 해 놓 다. 일상생  속에  요  인간 이  삶  자

를 상식  이름  명해  것이다. 이것 역시 사회  생 계를 일상 

속에  울  있도  는 장 이다. “  시종일  사회지향  사상  펼쳐 

다. 그러나  그 자체 속에 , 자 , 충  등과 같  히 인간 인 

가  담고 있었  에 그토  많  사람들  가슴속 이 고 들  있

었  것이다.”30)

 계질  습 이외  드러진 내용  근 라는 새 운 사회에  변

 과 생  면모들  자 게  것이다.  변 를 인 고 

용 지만 통 질  가 를 벗어나지는 다. 근 식  고자  

조인  도가 잘 보이는 항목  과 생  요  리고 지식  깨우

도  독 다. 근  용에 매우 극 인 조인  단 , 양  지내  

등  놀라운 변  시도 다. 생 풍속에  개  이 낸 인 답게 마 단 에

 남  동등  경  마 지만 근본 인  가 가 변 지는 

다.31) 근  입  장에 도 시도 었는데 조인  허구 식  어 이야

29) 동 연구소, � 양주실마 �( 원, 2001), 288쪽.

30) 뷰 ( )/ 태건(역), ｢ 과 마르크시즘｣, �퇴계 보�, 63권(1989), 124쪽.

31) 천근, �  철  들�(법인 사, 1996), 357쪽.  지식이나 논리  구조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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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식  토 체 소  쓰 도 다. 장르가 소  진입  단계

 산 식인 ｢농 ｣는 사본  마지막  장식 면  그 이 지  진

식과는 히 차별  허구 인 계를 가공해 소 에 근 는 장이다.

이상에  � 독경편�  계를 몇 가지 주 를 통해 분 고 리 면 다 과 

같다. 첫째, 근 식 도가 자리 잡히   후 들   용 재를 사

 조인  계 에  인 가 는 쉽게 보인다. 마  청 에  재  

쓴 � 독경편�  일 첫째 목차는 리  시 어 있 며 이를 통해 리  

목  나열 고 소개 다.32) 1장, 2장, 3장  도 인 입장  결같이 리

 사  속에 놓여 있다. 리를 다루는 에 는 인간  계질 를 가장 요  

 시 고 가족 에 도 그 차이를 통해 인간다움  규 고 있다. 이

런 리  리  실 계  질 지 규  것인데 남 별, 장  등

 질 를 통해 이 구분 고 지 가 인 는 사회  가  지향 다.

‘도 ’에 는 짐승과  차이를 통해 인간  특징  소개 는데 식자, 자, 지

자, 강자, 부자 등  상에  공존  해 자신보다 못  상 를 보 고 구해

야  것  당부 다.33) 사람다움  추구 는 도   차별  구분했다.

‘질 ’는 리, 도  내용과 차이가 없 나 남 를 부가해 었다.

째, 가  질 를 도 과 리  이름   운 후, 생 계에

 껴갈  없는 상식  연결시 다. 생  속에  상식만큼 구속 인 것이 없

 에 질 를 습시키는 주 좋  도구가 다. 그러나 상식이란 것이 

이미 일  이 과 역사 에  용  것이므  질 를 크게 벗어나 있지 

 것  견   있다. 조  지탱해  공고  이  계가 닥  드러낸 

근  변 지 에 놓인 조인  낯  근  용과 통가  지속이라

갇 있는  체계가 니다. 귀족  지식인들,  지식  시 고, 거 논리에  

 희를 즐 는 지식인들에게  신   구   없다.

32) 사본 �初讀徑篇�( ; 1927)에는 쪽 가 구분 어 있지  인용  그  싣  다.

인간이 만  에 귀  것  리가 있   부자 , 부부 별, 우 이다.

33) �初讀徑篇� 2장 “사람이 사람  사랑 는 것  인  이다. 有識者는 식자를 가르 고,

有德者는 자를 勸 고 智者는 愚者를 警 고 强者는 弱者를 護 고 富者는 貧者를 恤 여 

상에 공존 도  진 나니,” 3장 “남 가 분별이 有 여 風紀가 肅淸 고 幼가 長  존경

여야 차 가 整定 고 惡이 善  고 愚가 智  모범 여야 사회가 진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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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자를 견지했 에도 불구 고 상식이라 불리는 생 계  습과 언어에  

벗어나지는 못했다. 가  범주라고 해도 어색  것이 없는 일상  

 범 이 구체 내용  이루고 있다.

5장부  부분 ‘상식’에  논 이며 항목  목이 다르 라도 결국 상식 

이야 에 국 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  리  사 계  차별  보

 것  니며 인 사회질 를 자 게 분 고 구분 는 식  쓰여 

다. 결국 상식이라고 라도 계  질 가 지 는 계 에  상식

 통용 는 것임  이해  요가 있다. 이것  근 라는 변  계를 인식  

자임에도 불구 고 변동 에 지속 는 통과  연결  시   없었

 것이고, 이 범주 에 생 과 일상이 놓여 있  이다. 5장 이   

질 를 그  담 낸 것이라면 상식에  시작 는 사회에  생 계는 그 

질 를 지키   개인 인 자  태도를 시사 는 내용이다.

상식이 요  것  식보다 범  일상 에 있는 것이므  “인이 식이 

라도 상식이 면 난면 나니”처럼 일 인 사리분별이 삶에  우

 요  것임  강조 다. 그 외 염 , 계구,34) 신, 직, ,35) 강맹, ,

명찰, 겸손, 인내 등  개 어 간다. 염 는 사람  행동  분명 게 규 는 

힘이  시사 고, 계구는 운 것이 없고 울 것이 없 면 인과 

 사람이  쉽다는 것  주는 시지이다.36) 신과 직  내용이 동일

므  어  보면 믿 이 없 면 사 꾼이 어 이룰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명심 라는 것이다.37) 사람이 믿 이 있 면 공에 추지 고 존경 지 얻  

 있다고 명 다.

‘ ’과 ‘강맹’  매우 조 인 미이나 상에  주체  입장에  부드

러움과 강함  동시 인 상이다. 심각  일에도 부드럽게 타   야 

34) �中庸章句�, 33장 戒愼恐懼.

35) �禮記�, ｢樂記｣ 19.

36) 戒懼가 無 면 험이 즉지에 至 나니 高木에 勿上 며 深水 勿入 며 刀鉅  勿執 未熟  果

를 勿食 며 染疾이 有  家에 勿近 며 大寒과 酷暑에 勿犯 야 戒懼性  잠시라도 忘   없

느니라.

37) ｢正直｣, �初讀徑篇�, “正直之人  不出詐曲之言 며 不作姦巧之事 며 不入淆雜之地  平生

에 令名이 無窮 야 人이 敬服 고 尊仰 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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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  면모도 버리면  다는 것   장에  내 다.38) ‘ ’과 ‘강맹’  

‘겸손’과 ‘인내’  이어지는 것  “인내는 인생  지보이라.” 면  인내  함

께 겸손  가 를 요 게 진 다. ‘ ’과 ‘강맹’, ‘겸손’과 ‘인내’는 상식 있

는 사람이  해 고루 갖추어야  삶  자 임  달 다. ‘ ’과 ‘명찰’

 큰일 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일  과 심  집 라는 주 이다.

상일  “ 체만 거 고 강만 면 주사가 불 ” 다는 당연  사실  언

다. ‘細’  ‘明’에  사  는 힘이 러질  있  자 게 명 다.

째, 상식 이 � 독경편�  내용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닐 도  다

양  일상규 이 자 게 소개 다. 언어, 용단, 침 , 민첩, , 근신, 경망 등

도 역시 상식  상에    있는 항목들이다. “언어난 신  ”이라고 

 말  는 것  식  만드는 것과 같이 원재료를 조 롭게 해야 다고 보

다. 말이 사람  행복과  이 있  리는 내용이다. ‘용단’에 는 남

자에게 있어 용  있는 결단  요  언 다. , , 험, 이익 등  만

사를 다 도 실천 지 면 이룰  있는 일이 없 므  용단이 요 다고 

가르 다. 항목 ‘민첩’에 는 일  는 자  민첩함  요  언 다. 민첩

해야 인  고 시간  놓 지 나 지나 지 야 다.39) 일  사 에 

해 재 르게 처해야 나 가볍게 행동 지  것  함께 지 는 것  단

히 민첩해 는  고 일  함에 해야 는데  ‘침 ’과 ‘민첩’  조

라고   있다.

‘경망’과 ‘근신’   부족   채우는 상보 인 계이다. ‘경망’  천

 사람에게 주어진 재주나 명 는 익 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  경계 라는 것

이 요지이다.40) 재주  명 는 구나 가질  있는 상이 님에도 불구 고 그

38) ｢和順｣과 ｢强猛｣,  책, “氣候도 和春과 嚴冬 有 고 地球도 平野  高陵이 有 즉 人城도 此

 同 야 厚德 고 和順만 면 有體無用 야 平生에 事業成就난 難坑坎이 至 고 背後에 釰戟

이 隨 나니 順히 謙遜  力行 야 自虛自卑.”

39) ｢敏捷｣,  책, “自古英雄  事之成敗는 敏不敏에 在 고 時之早晩  敏不敏에 辭 니 敏捷이 

참 人類 게 至寶이나 過度 면 輕妄이 生 야 誤事  易 고 外飭과 同 야 人이 不信  

易 니 此亦 硏究 이 다.”

40) ｢輕妄｣,  책, “人이 薄有材譽 면 例多輕妄 니 輕者난 喜怒無常 고 去就無定 야 無終日之

決心 고 無終歲之親朋 야 不但百事不成이라 爲人笑資 고 爲世玩物 야 雖妻라도 不能信用

니 薄有材譽者 輕妄에 最히 注意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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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인격  갖추는 것이  해야  일임  ‘경망’  통해 강조 다. ‘근신’

 황 공  이야 를 겨  것인데 스스   능 이 있 라도 항상 다른 사

람이 나를 월 는지를 심 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 는지를 심 면 낭 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  내면  히고  풍부 게 만드는 양   

가지 목이다. 이 가운데 ‘ ’ 장  마  평  시 며 지 고 

게 르지 야 일이  진행   있다는 것  린다.

상식 계에 도 특별히 인간 계  를 다룬 것  그만큼 인간 계가 일 

요 다고 단했  이다. 계는 결국 자신 감  다스리  요약   있

다. 16장 이  항목도 역시 상식 범주에 포함 나 상식  욱 분 시키면 인

간 계   모   있다. 사회  생 계에  인간 계는 매우 요  

몫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생 에  요 고 요  내용  개 다. ‘추 ’  

매사를 미리 생각 고  것  리는 내용이고 ‘징분’  내는 것  험함  

지 면  “분이 신  해 난  참 이도 다”라고 리 다. ‘실욕’  욕망에 노

가 지 말고 욕망  주인이 어 스스 를 어해야 함  담고 있다.41)

째 조인  근 식이 가장 직  드러나는 항목 ‘ ’과 ‘ 생’  

살펴본다.42) ‘ ’에 는 통 이 니라 구과  워야 며, 생

를 통해 청결과 건강 를 다. 우리 몸에  과  인식이 담  것

이다. 과 지식연마  요  강조  내용   에  히고 있다.

 요  언 고 그 법  주면 도 상식 있는 사람이 어야 함  강조

다. 그래  이란 장  나  그 지만 상식과  항목  상식, 염 , 계

구 등  구체  진 이 뒤 른다. 조인   요  못지 게 상식이 매우 

요   지닌다고 단했고 이것  다양 게 근 다.  진지  탐구

 함께 인간이 불어 사는데 요  지식  지속  공부해야 다는 것이다.

19장  ‘연구’는 이 있게 사고 고 분 고 평가 여 진  가 를 찾는 일

 미를 시 다. 특히 이 항목에 는 통 에 추는 것이 니라 양 

41) ｢室慾｣,  책 “飮食에 虛慾이 有 면 疾病이 生 고 工夫에 虛慾이 有 면 神經이 傷 고 財

利에 虛慾이 有 면 敗家 고 名譽에 虛慾이 有 면 亡身”

42) 이 찬, � 사회 �( 원, 2001), 46쪽. 가 미 고 있는 부 인 능에도 불구 고 

우리 사회에는 사상이 근 신과 근 사회 구조가 고 있는  해결 는 데 여러 

면에  미  지 를 공   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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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과  요  가 를 다.43) 결국 사 이해  과  근이 리 임

 가르  것이다. 구 과 이 근 를 이  주체 동 임  조인  게 

고 있었고  변 는 인  계 이외  자연과  계가 새

운  조 임  감지 다. 20장  ‘ ’에 는  익  공  이룬 

사람  근면 며 주 짧  시간도 껴  에 힘써야 함  강조 다.44) 근  

이  이란 것이  주  러 나 근 에 들어 면  이 다양

게 분 어 인 역이 도 었  것이다. 조인  변  근 를 

게 라보 고  보를 공  것이다.

근 를 소개 는 내용  생이야 를 빼놓   없다. 생 는 당시 

일본이 주도 는 식민지 를 국가체  이식 는 능이 강 다.45) 그러나 

도시 가 진행 는 근 변에  조인  생  요  시   없

었다. ‘ 생’ 장  건강   책  마 는 것이고, ‘청결’ 장  미  

균  존재를 리고 청결  요  언  것이다.46) ‘지신’ 장  몸  보

는 일에  가장 요  요인  ‘부모에게 품 ’  사실이다. 리는 곧고  

단 고 손  공손 게  직 게 허리는 굽지 게 입  가볍지 게 갖추

어야 며 고 는 것 역시 단 해야 다고 가르 다. 당시 다양  신 를 

통해 조 민  몸  계몽 상  고 훈 에 이른 일  검열과 감

43) ｢硏究｣,  책, 硏究난 何  思之又思럴 硏究라 다 硏究가 瀋 면 天下에 難事 無 나니 엇지

면 哲人이 나 英雄이 나 學者가 나 夫人이 나 晝夜硏究 면 成就  方法 生 고 物理

같  것도 何質  何物  性이 有 니 硏究 면 其發이 生 나니 西洋人  科學發達이 硏究力 

豊富  原因이 다.

44) ｢修學｣,  책, 修學  一般이나 或成或不成  何故인고 勤勉 야 不失寸陰 고 不泛一字  人

 成이 有 고 怠 야 허명만 持 고 실  無 야 愉愉逃逸  人  成이 無 니 엇지 修學者

 警戒 가 닌가 古昔  學  다만 文學뿐이  其餘諸學  皆賤業이라 雜書이라 야 有志

者는 掛眼  든니 現今  物質文明이 發達 야 醫學農學法學工學化學物理學이란 諸學科모다 

利用厚生  硏究 고 生存競爭  圖謀 야 專門科 大學科가 어야 高等  學文 占領 얏나니라.

45) ㆍ 주미, ｢ 독부편찬 �보통  신 �에 나타난 신체  규 ｣, �일본어 �, 33집

(2007), 350쪽.

46) “微菌이란 蟲類가잇어 飮食과 呼吸에 隨入 면 疾病이 生 난니 그거  蟲類方盛 난 夏節에 怪

疾과 痢症發生 난 것  見 면 丁寧히 証據가 인가 며 父母生存  人  淸掃에 用力

고 溫淨에 注意 여야 父母도 生世  況이 有 고 子도 人子  道가 顯 다 假令 人家에 人 야 

老人  室에 惡臭가 刺臭 고 衾席之間에 無子  老人  看做 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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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능 래 이는 담 임에도 불구 고 생  근  변 과 에  일어

나는 복잡  변  잘 드러내는 단 가 도 다. 이런 계에도 불구

고 생 , 청결 는 사회 이자 개인 생명과 연결 는 지 에 있었다.

다 째 ｢농 ｣는 허구 인 이야  집 에  내  남편  역  가

공 다. 조인  �소 지�라는 사본에 도 같  내용  소개 다.47) 조

인  장 에 는 조  통  미 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니다.

자  심  도야 는 자연과  조  내면  평  다루는  찾 볼  

없다. 이러  닭  그가 변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니 

그가 택  장에  사회 인 능  외 고 말 는 어 게 다. 에  

살펴보 듯이 토 체 장  본격소 이 도입  에 풍미했  장르이고, 계몽

 시  담   있는  그릇이었다. 그것이 허구 인 식이든 시  식

이든 다르지 다. 허구 인 식  경우는 장  실  목 이 그  노출  

쉽다. 조인  허구 인 장   통  과  계몽 인 면이 강

게 드러난다.

IV. 조상의 유 을 개인의 심 으로 내 한 문장

식민지 당시 일도  동  출 사 경 과 함께 시 지 �시원�  창간

 일  �시 �이  이상 행 지 못  공  채우는 역  다.48) 자

시를 본격  소개 고 인 과를 축  시 잡지  폐간  극복  

해 희생에 가 운  택 다. 일도는 주 이상룡, 조인  등  

는 달리 작가군이  시 므  에  장르 식이 있었다. 그럼

47) 조인 ( )/ 양 (역주), �20  격동  여 �(태 사, 2000).

48) �시원�  일도가 1935  2월 월간지  창간  시 지이다. 시 지를 고 나  잡

지이나 1935  12월 5  종간 다. 용직, ｢�시원�과 30  시단｣, � 국 사(2)�(

국 연, 1996), 215쪽; 잡지 �시원�이 부  간  것  언  , ｢사랑  신도 

일도｣, � �, 97 (1963), 264쪽; 일도  죽 에  도   조지훈 집, �  

미 �(나남출 , 1996); 용 , ｢ 사탐 : 고독   조락｣, ≪ 국일보≫, 1973  2월 

18일자.



374 � 신 연구� 32권 3 (2009)

에도 불구 고 일도를 롯  이 시  작가들 부분  자 시  시창작  겸

했다. 이 특별  사  상  이 시  작가들  개 이자 경향  본격

인 연구가 미  실 이다.49) 이런 특징  단편  일도를 통해 다면, 그

가 가풍  지속 는 인 훈 과 습이 탕이 어  지식인  책임

감  개인  심  가다듬  탕  이해   있  것이다.

� 해명시 집�  출 해  연간시집  출 이 었고 동향 출신 요  시인

 시집 �동진시집�  출 는 등 시인이면  출 인  동에 극 이었

다.50) 일도  작품 계는 시  실주  계 과 국 시  이 조 를 

이룬다. 일 시   국 시에   매우 우울 고 감에 가득  우

어린 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  시인 개인  지병과 시  역사  우울 속에

 드러난 시  경향이라고   있다. 이 는 달리 그  시 계는 극 인 

실 이 담겨 있고 일  공출, 징용과  내용이 시  주 를 이루고 있다.

이 듯 실극복  향  지에   지식인  가 공 고 있었  것이다.

시는 참  식민지 실  잘 지 해내고 있다면 국 시에 는 조상  

변 는 통  연결 지 못 는 부재  단 에 천착 고 있다. 식민지 실  

다룬 시는 실   보고 평가 고 분노를 함께 느끼는 일에 극 이다.

징용, 공출이라는 매우 민감  사회 를 시  일도  계  공동체에 주

목했다고 평가   있다. 일도 역시  당 과  훈   

향  시 계열에 포함 는 근 시를 썼 나 동시에 시를 통해 부당  

것에  운 신  드러내었다.  시는 생존해 있는 동  지 

나 참  식민지 실에   없었  심경  처 게 담 다. 근 시

가 추구  국 시는 시  자리 지 보 는 장르변 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

49) 사에  근  근  경계지 에는 다양  장르  상이 놓여 있고 단편 인 

만  이 를 풀 에는 벅차다. 결국 근  지 도를 해야 근  입  근 인 

경향   이해   있다. 특히 근  틀  통단 이 리에 상 어 있는데 

이런 계를 극복   있는 논리를 울  있는 가능 이 노  상이다.

50) 이 , ｢｢노변 가｣  시인 일도 ｣, �자 �, 4권 3 (1959), 130쪽. “자  ｢시원｣  십

가 이 계속” 간행했다고 나, 5  맺는다. 이  “해 직후 우리동지들이 

회를 창 고 ｢ 보｣를 간행 면  일착  ｢해 시집｣  편집, 행 나 일도

는 향리에  늦게야 상경 여 그  작품  실릴  없었  사실이다”라고 감  시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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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인들에게 시 창작  낯  가 니었다.51)

그 가운데 국 시 ｢벽 ｣는 시인  가 과 삶  계를 는  경

에 놓인 것이 엇인가를 실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낡  집 벽에/  쓴 

//인생   약속도 없고/ 허다히 지나는 람에/이 벽마  지면/외나

다리 걸어  내 집 사를/어 에   듬 리 .//   낙엽에 꿇어 /삼

가이 내 다시  읽  / 버지 허-연 염이 람에 날리다.” 시 ｢벽 ｣는 

벽 가 붙  가집  역사를  생생 게 리는 시 자  가  역사이다.

“  쓴 ”는  다  규, 부당  실극복   처  행동과 실

천  상징 는 언어이면  동시에  집  나 가 가  당  상, 떳떳  존

재이 를 드러내는 언어이다. 실모 에  극 인 개입과 주장  법

 벽 는 역사  란  시 마다  민 를 모 고 드러내는 요  지침이

었다. 이런 경에  볼  벽 를 쓴 집 이란  실  시 지 고 사

회  집단  임  자임 면  모  극복 법  찾  나  주체 다고 평가

  있다.

이 외에 국 시에 도 민족이 처  실  외면 지 고 담 낸 면모를 볼  

있다. ｢찬 벽｣에  “ 계   는 원자탄  힘 / 원히 인  평 를 

보장   있 / 도 인생  해결 못 매야” 라고 면   일  모

과 계를 지 면  식민지  실  담고 있다. ｢ 빼미｣에  “ 낮에

도 명  등진/ 역  슬  족,  빼미여!//자 는/이 에  빼  지 

래 나니//   날카 운 주 리/차 찬 역사를 며 이  감인  것

가” 라고 여 마  역   슬  족속이  듯 빼미는 찬란  신 과 햇  

에 나 지 못 고 찬란  만큼 우울해진다. 어  다리는 빼미  속 처럼 

자 를 차 당  민족이 어 어  속에  참고 살 갈 것인가를 고 있다. 인

 드  공간에  해 지 만  다리는 처 운 빼미 같  민족이 고 말 것

인가를 며  고뇌를 드러낸다. 좌  민족, 극복 불가능  실  이야

51) 일도 시집  일도, � 놀: 일도 시  산 집�(근역 재, 1976); �지 실  달�( 공 사,

1977); � 양시 집: 작고시인 편�(경인 사, 1988) 등이 있다. 근 시가 시   깨고 

자 롭게 창작 고  잡지도 다양 게 출 었 나 이  동시에 근 시를 쓰는 시인이 시

를 창작  는 청  시인들 지도 지속  다. 통 과 근  단  뛰어 는 

사가 스며있는 소  사실  많  연구가 요 다고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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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그 는 것이 니라 어  떨쳐버 야 다는 지   읽  

 있다.

일도  시는 조 후  이후 나타나는 실주  경향이  것  본다

면 그 연장   뛰어  평가가  것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   

있  것이다.52) 식민지 시 창작품에 그  계승 어  사  지속  

담 내는 작품  ｢목면 ｣, ｢송징용차｣, ｢노부탄｣, (채상)｢징용 가｣ 등  들 

 있다.  ｢목면 ｣  보면 내용  다 과 같다.  쪽 목 /낭군에게 

생계는 요 니/가 나 볕  갑게 내리 고/해가 다 도 주리에 차지 /

낭군이 있 면  갈 인데/ 리 떨어  소리없이  리 / 이 는 것  

이  것과 같고/조 게 돌 가니 어린 들이 맞이 /면 는 러 공출  

고/  어 소 베틀에 르 /가르 는 이는 직 미 지 못 고/어느날에 

다스리  귀장(  떠날 차 )/  란스러운 집  놀라운 일/인  어지 /

어버이를 모시는 일이 진실  어 지만/사람에게 베풀 를 평생 좋 .53)

목  고사는 일에 요  공간이며 목 솜  도 양  얼마 지 는

데 일  사람  징용에 간 상황이다.  어린 이들  직 철이 없고 면

는 공출  르니 늦  에 베 짤 시간도 부족  농가  실이 다.

남편  징병에 가 목 를  사람도 없는데 약삭 른 면 는 삐 공출  

거둬간다. 낮에는 일  자 고 에 베틀에 라 베를 짠다. 집  어

 이를 데 없고 인  갈  어진다. 공출  부담  갈  거운데 일

  인 도 집 에는 없다. 여자 자  일  해  공출  감당 고 나면 고 

사는 일 자체가 어 워지고 그래도  삶  지속해야 했  식민지 당시  농

낙  슬  실이 보인다.

그  시 ｢ ｣, ｢강 월야 고인｣ 등에  이별  만주이주  생 다. 떠나

는 사람마다 슬 뿐이지만 엄청난 각  결행  이 진 북행이라고   있

다. ｢송징용차｣는 우리집이 변에 있 니/보내고 보내니 어찌 이 다 리/마

52) 동재, ｢ 일도ㆍ조지훈ㆍ 종  시  시 상  연구｣, 고  사 논

(2000), 12쪽.

53) ｢木棉田｣, 城西木棉田 郎君重生計 秋來陽曝處 盡日不盈筐 郎君在時耕 遠別泣無聲 花發雪如明 歸

忙穉子迎 面吏急供出 夜久始登機 敎子未及人 何日理歸裝 時時混家驚 經經遠人情 養親難盡誠 與

人好平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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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사람이 없어 / 늘  어찌 이 없는지/ 침  차가 이어지

고 있 /돌 갈 약   이 연 / 낮  고요함에 닭, 개소리 들리 54)

라 여 식민지  랄  책이라   있는 강 징용  부분  민 들이 

  있는 여지가 없었다. 쟁  인간 며 갖  만행  이어진 일  잔

 책  조 도가 거  나고 있었  것이다. 징용  가는 사람들  

태운 차가 침    이어지는 행   없이 볼  있는 풍경이 니

었다. 징용간 자는 돌  약이 없고 마 과 골목   어 인  드 어지자 

개, 닭소리만 간간이 들리는 마 이 고 말  것이다.

｢노부탄｣에  늙 이는 가에  있고/굶어죽는 일  어   없어/공출

 높  산  풀과 같 /열매마다 여름햇볕이 쏟 지 /일어나 손자  힘도 없

니/ 에 보리는 어찌 베야 얻 /뺏고 거 는 것  후 에 남 /  불어 

어찌 망 지  것인가55)라고 었다.  남자는 징용 , 농사지  곡식  

공출  이어진 식민지 실에  늙 이가 가에  죽어가는 일  크게 놀랄 

가 니었  것이다. 공출량  헤 릴  없이 증가 고  래 굶  노인

 손자조차  이 없다. 에 보리가 있지만 추 가 나면  공출  뺏

 몫임  고 있 니 차라리 함께 망 는 것이 낫겠다고 감에 찬 항 인 목

소리  울부짖는다.

｢징용 가｣(채상)에 는 들  건  연  에 가득 고/  나 얻지 

못 /낙엽  람 라 흩날리고/이웃집  루종일 이 잠겨있 /꿈속  

득히 리 소요 고/다만  나 가지에  드 / 린 마 에 개짖는 소리 들

리고/  고 등불  는 미약 56) 라고 다. 징용  해 낮에는 어 

있다가 에 몰래 집  돌  잘 보이지 는 등불   일 는 이야 이다.

 해 살다보니   겨를이 없고 각  노심 사  심 만 날  있

다. 그 외 시인  만주 행  짐작   있는 만주  시편에  식민지 실  

54) ｢送徵用車｣, 吾家大路邊 送送淚何盡 村巷舞人空 皇天豈無意 朝暮車連綿 歸期問杳然 晝靜聞鷄犬 

桑海自深淺.

55) ｢老父嘆｣, 老父路邊坐 餓死亦不能 供出高山草 果果夏日曝 抱孫起無力 田麥那刈得 奪徵世傳名 與

汝奚得亡.

56) ｢徵用忌避歌｣(採桑), 野渡烟樹迷 採桑採未得 落葉風蕭蕭 隣家終日鎖 天涯夢魂遙 徒倚拂長條 渾村

犬吠聲 夜久小燈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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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있다. 시인 스스  히고 있듯이 번 읽고 번 울고 만주시

편  지었다는 말57)  식민지 생존공간  만주, 쟁공간  만주를 

우른다. 스스  병들고 외 운 심사를  시에도 마 에 칼  닦는 감  감

추지 고 드러낸다.

구역  출 여 양  지나(｢만주행일속｣) 강  건 (｢ 강｣) 도착  

만주는 언어  풍속이 매우 낯 지만 고량주를 마시며 취 에 지에 소원함  달

랜다(｢ 마｣- 주). 황량 게  들  욱 싸늘해지고 책 읽는 소리도 들리지 

는 만주 어느 마 에  그리운 를 떠 리며 외 워 다. , 벗 등과 이별

  여 에 구 도  를 지 못 다(｢ 사 ｣). ｢ 강｣  차를 타

고 강  건 자니 철   강  람이 불고, 철  래  르는 강  

찬 운  고 러가는데 조 도  , 국경부근에  고단  여  스스  

달랜다. 쟁  일 킨 일본  고 는 질 에는 쟁  구에게 득실이 있

는가 이나 사실상 승자 없는 쟁  부당함  포함 는 내용이다. 만주 복 부

 태평양 쟁이  지 지속 었  일  쟁  리  등지를 돌며 

 계속 진행  상황이었 므  쟁  모함, 잔인함  는 일이 이 시

 심 내용  이룬다.

특히 들에게 보내는 (｢ 차 ｣)  가   여 에 라 찬 얼 과 

리를 다가 상처를 내는지를 린다.58)  내를 주  쓴 시(｢ 소부｣)에

는 곡진  그리움  잘 담 낸다. 헤어진 후 마  달래지만 다시 강  건

는 요원 여 찬 베개 리에  부인  꿈  꾼다.59) 만주 사람들  고단  삶이 

엿보이는 작품들  ｢도 군｣, ｢청루원｣, ｢인가상｣ 등이 있다. 룻 에 천  꿈

꾸는 사람들이 벌이는 도  다 과 간도  청루거리에  본 조  여인들  

 가난  이웃인 평양사람이 노모상  당  일 등  고향 떠난 자들  뿌리 

힌 삶  보여 다. ｢ 모｣에는 만주  이주  사람들이 황량  겨울벌 에 헤진 

에 구걸 며 모를 맞이 는 극  상황이 있다.60)

57) ｢滿洲行一束｣, 讀至千秋棠棣篇 百讀百泣此詩成, ｢秋感｣(懷) 丹心藏一釰 當年子美淚.

58) ｢寄次兒｣, 父何客路長 寒北踏氷霜 旅榻寒如水 身家豈能全 汝行將有期 如何運命路.

59) ｢寄少婦｣, 一別空相憶 傷斷採蘋綠 鴨江渡無期 寒枕一夢成 江流豈終極 忽然在君側.

60) ｢歲暮｣, 衣蔽路上乞 身命一葉輕 百年壯志摧 荒野茫無際 萬里歸心絶 何處掘吾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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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시편에  시인  가장 우울 게 만든 일  집 떠나  외 움이나 간  

이별이 니라 벌  떠나는 말 자국 소리처럼 쟁  인  것이다. ｢ 가｣에

 월  해 가고 사람들  욱 췌해지는데 쟁  언  그 지 모르는 불

 실  솔직 게 다. 쟁이 종 를 라는 마  쟁에  심

에  욱 잘 읽힌다. 시 ｢ 변 ｣는  근처 버드나  가지에  지만 벌

러 떠난 사람  리 에 있고 직 돌 지 못 고 있  타게 그리고 있다.

계  심 게  리지만 쟁  그  미도 보이지 는 실이 보인다.

이상에  살펴보 듯이 일도  국 시  시에는 집  풍  지속 고자

는 식이 드러나며 특히 식민지민  처참  생존  장  고 듯이 담 낸

다.  가부장 인 신  래  항 식  통논리 가운데 가풍  

심에 고 고 있    있다. 근 에 들어  질 는 사라지고 

척 는 시간  맞는다. 면  통과 근 는 단 어 있고 도 히 통용  

 없이 분리 었다고 보는 입장이 강했다. 특히 근 사회에  랜 시간 지

어  시  틀이 부 지고 자 시 태  가는 과 에   사 는 

그리 득  지 못했다. 그런 닭  근  식민지 상황에  자들  

고향과 가계  자 를 향  불  계 식  담 냈  것이다. 그러나 통

자들이 공존 는 시공간에  근  변 는 시작 었 며 통   당시 

창작  시를 통해 헤 릴  있다.

일도  장에  개인  인격  이 공동체조직과 조 롭게 구 는 과

 읽   있다. 여  공동체는 지식인이면 구나 이상 계  닮고자

는 동사상  사  맥  같이 다. 그가 추구  계는 도 인 개인주

 지향  리   있 며 통 에  자들이  인  근

인 버 이라고   있다.  상 여 개인이  닦고 양 는 식

이 국 시에 담겨 있고, 시에 는 식민지모  드러내고 극복 자는 실천 지

가 어 있다. 그  사 를 인   있는 근거는 첫째 근  다양

 실험 에  이라는 언어를 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에  자 시

 등장  통과 경계짓는 일이었지만 동시  에  시를 그  고  

시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째, 조 후  실주  경향  잇는다는 존  평가

도 있듯이 책임있는 지식인  감  가풍과 업  내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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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고 리 인 실  해낸 장   지식인이 이상  삼  

본질  계에 가닿는 편이다. 가  들릴  없는 개 들이 근 라는 틀

에  효  지 못   시  장  통해 훼손  가 를 불러낸 것이다.

V. 나 는 말

이상룡, 조인 , 일도는 생 시간이 슷  인 이 님에도 불구 고 이들  

동일  풍토에  자란 공통항이 있다. 특히 남권  고향  고  

보낸 이들에게 통  사 는 단히 직 인 향  행사 다. 구

말, 개 , 식민지를 통과 해  자리 지  사 는 이들과 지 

며 가족   이면  지속 인 향  행사했다. 구 말, 개 , 식민지 

시 는 이  인 이 모  다른 연 에  통과했  시 이므  그 만큼 통 계

가 강고 게 지 었다. 해 에 이르면 조인 , 일도가 역시 연 를 달리 면

 통과 는데 이들에게 통가 는 여 히 효  실조건  놓여 있었다.

구 말  살  이상룡  과거시험  했  자이며 사 경 속에  

체계  시쓰  훈   인 이었다.  이  종손  질

에 충실  본보  삶  살 다고   있다. 이런 그도 국가  를 목도

고 새롭게 입  낯  근 를 익히면  통   사 가 지닌 

계  모  스스  극복해나갔다. 가 지향 는 리를 몸소 실천 는 지식

인에  변  근 생  인 고 스스  변모  지식인  면모를 갖추었다.61)

이런 결과는 만주이주  독립운동  결행  나타났 며 계 역시 독립  

 과 에 놓여 있는 실천 인 계를 이루었다.

1910 에 종부  개가를 허용 고, 1911 에 노 를 해  주실마 (경북 

양)에  자라  개 운동에도 극 참여했  조인  시인 조지훈  조부이다.

61) 이승 , � 담  지 �(푸른 , 2004), 269쪽. 를 새 운 진보를   자원  

삼   경계해야  이 있다. 즉 통 그  통 회복   다는 이다. 철  자

 거쳐 살 남  통, 근  폐단  극복  여 실 게 요청 는  사고  

통, 람직  삶  해 인 에게 보편 인 가 규범이   있는 통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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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마  농 조병희  단 에 부  양  쇠는 근 인 변 를 마

단 에  시작  곳이다. 이런 풍토에   보낸 조인 에게 통

 가 지닌 면   에 지 고 삶에  소  지  작용

게 었다. 그는 마  소 들  해 � 독경편�, 마  소 들  해 �소

지�라는 재를 사해  재  사용 다. 그 재에는 통  명  

 사  질 가 주 요  를 고 있었다. 그리고 근 인 

과 , 여 에 근 에  명도 놓 지 다. 변  계를 쉽게 이해

시키  해 허구 인 이야 를 구 여 재미있고 실감나게 내용  달 도 

다. 여  재에는 남  차별  계  히 극복했다고 평가   

없 나 상당히 진  면도 보여 다.62)

일 시 를 시인  시 지 편집인이자 출 사 경 인  동했  일도

는 잡지를 통해  국 시에  우울과  를 주  담 냈다. 그러나 

미 작 시에 는 에 추지 고 실  극  시도했 며 일

 역사 인 만행들  작품에 담 다. 징용, 공출, 만주사변에  시작 는 일 가 

지른 쟁 등  했다. 일본에  철  공 면  새롭고 낯  근 체험  

몸소 겪었  그에게 통가  나인  질 는 일도 개인  에  

요  풍토를 고 있었다. 자 처럼 읽히는 ｢벽 ｣라는 시에 도 드러나듯 

조상  업   실행 지 못  후손  자리에 시인이 있었고 언 나 그 부담

스런 출  감당 며 스스  책임지   에   향  헤 릴  있다.

참고문헌

�中庸章句�; �禮記�.

, ｢사랑  신도 일도｣. � � 97 , 1963, 261~264쪽.

62) 우 ㆍ이창일, �새 운  꿈꾸다�(살림, 2006), 226~227쪽. 구  합리  사회를 건

고 노  신  청산해야  부 인 통 산  계속 등장 다. 마찬가지  

구 합리  부  계를 지 는 노 이 커질  신  계승해야  통 산  

계속 등장 다.



382 � 신 연구� 32권 3 (2009)

승, ｢  계  , 계승, 극복｣. � 동 연구� 29, 균  동 연구원, 1994,

273~301쪽.

ㆍ 주미, ｢ 독부편찬 �보통  신 �에 나타난 신체  규 ｣. �일본어 � 33집, 국

일본어 회, 2007, 349~367쪽.

용 , ｢ 사탐 : 고독   조락｣. ≪ 국일보≫ 1973  2월 18일자.

용직, � 국 사�(2). 울: 국 연, 1996.

우 ㆍ이창일, �새 운  꿈꾸다�. 울: 살림, 2006.

원재, � 늘 동양사상�. 울: 원, 2004.

뷰 ( )/ 태건(역), ｢ 과 마르크시즘｣, �퇴계 보� 63권, 퇴계 연구원, 1989, 124~131쪽.

동독립운동 (편), � 주 고�(상ㆍ ). 울: 경인 사, 2008.

동 연구소, � 양주실마 �. 울: 원, 2001.

양 원, � 양시 집: 작고시인 편�. 울: 경인 사, 1988.

일도, � 놀: 일도 시  산 집�. 울: 근역 재, 1976.

일도, �지 실  달�. 울: 공 사, 1977.

동재, ｢ 일도ㆍ조지훈ㆍ 종  시  시 상  연구｣. 고  사논 , 2000.

천근, ｢  철  들�. 울: 법인 사, 1996.

이상룡, �石洲遺稿: 後集�. 울: 주이상룡 사업회, 1996.

이상룡, �石州遺稿�. 울: 고 출 부, 1973.

이승 , � 담  지 �. 울: 푸른 , 2004.

이 찬, � 사회 �. 울: 원, 2001.

이장희, ｢조 시  상｣. �古文化� 53집, 국 회, 1999, 41~54쪽.

이 , ｢｢노변 가｣  시인 일도 ｣. �자 � 1959  3월 , 128~138쪽.

태국, ｢막스베버   국사회｣. �사회 이 � 3, 국이 사회 회, 2003, 39~84쪽.

조 , ｢近代化期 嶺南漢學者  思想動向｣. �모산 보� 12집, 동 인 회, 2000, 201~227쪽.

조인 ( )/ 양 (역주), �20  격동  여 �. 울: 태 사, 2000.

조인 , �少女必知�. 양: 사본.

조인 , �初讀徑篇�. 양: 사본.

조지훈, �  미 �. 울: 나남출 , 1996.

일, ｢송 식  � 신 �에  연구｣. � 국사상과 � 41권( 국사상 회, 2008),

197~225쪽.



경북 북부지역 근 자들  통  사  신  변 양상  383

국 문 요 약

주 이상룡  장  인(修己治人)  리ㆍ명분  펼 는 장

 볼  있다. 통 담 에 충실 게 공동체를 이 었  그는 리  

명분에 어 나지  지언행(知言行)  계를 보여주었다. 조인  장

 통해 사람  는 실용 인  걸었 며 함양(德性涵養)과 생

개  는 장  과감 게 택 다.  나 가 허구 인 장  

통해 효과 인 법  모색 다. 장에  식이 분  시  

인 인 일도는 당시 풍미 는 근 사조를 르 보다는 조부  업

 드러나는 통가 를 개인이 내면 여 공동체   목 에 는 

쓰 를 시도 다. 구나 통장르 시를 창작 면  언어 식  통해 

통  지속  계승해냈  것이다.

이상룡, 조인 , 일도는 이들  동일  풍토에  자란 공통항이 있

다. 특히 남지역  고향  고  보낸 이들에게 통  

사 는 단히 직 인 향  행사 다. 구 말, 개 , 식민지를 

통과 해  자리 지  사 는 이들과 지 며 가족  

 이면  지속 인 향  행사했다. 구 말, 개 , 식민지 시 는 이 

 인 이 모  다른 연 에  통과했  시 이므  그 만큼 통 계가 

강고 게 지 었다. 해 에 이르면 조인 , 일도가 역시 연 를 달

리 면  통과 는데 이들에게 통가 는 여 히 효  실조건  놓

여 있었다.

이상룡, 조인  등  철  사  훈   이다. 그럼에도 불

구 고 주는 일합병 이후 근 계  식  변 시  새 운 에 

 개  입장  고 면  주체 인 독립  해 행동 는 지식인  

이 었다. 조인  경우, 보 인 마  개 도  이 고 남 평등  

에  실천  인 이다. 단  일가 척들이 부분이나 이들이 변

 계를 용 고 새 운 를 울  있는  마 는 일  장

 실천 다. 일도는 이 에 쓸리지 면  민족 주체  심에 

 계  보인다. 해 공간에  좌ㆍ우익 갈등이 첨   역사 인 시

각에  당시 를 보는 객 인 입장도 견지 다. 이런 그  계  일

 징용과 공출 등 잔인  식민 책  장  작품  구체 는 일  

연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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